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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집행기능곤란과

공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SKC)의 15차년도(2022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중학교 2학년 1,142명

이다(남자청소년 589명, 여자청소년 553명).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과 AMOS 22.0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먼저 가족의사소통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직접적

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가족의사소통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과 공감의 매

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족의사소통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곤란과 공감을

통한 순차적 매개효과가 유의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기의 학교적응 향상에 있어 환경적 요인으

로서 가족 내 의사소통뿐 아니라 청소년 개인적 요인으로 집행기능과 공감능력의 중요성을 밝혔다. 중학

교 시기의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집행기능뿐 아니라 공감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

한 의미를 지니며, 더불어 가족 내에서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집행기능과 공감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과 가족 내에서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요어 가족의사소통, 집행기능곤란, 공감, 학교적응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direct effect of family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and its indirect effects through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and 

empathy. Data were drawn from the 15th wave (2022) of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 with a sample of 1,142 adolescents (589 boys and 553 gir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conducted using SPSS 22.0 and AMOS 22.0. The results showed 

that family communication ha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school adjustment. In addi-

tion,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and empathy independe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communication and school adjustment. A significant sequential media-

tion effect was also found, indicating that family communication influenced school adjust-

ment through executive function difficulties and empathy in sequence.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family communication as a key environmental factor, as well

as executive function and empathy as critical individual factors, in promoting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Enhancing executive function and empathy, alongside fostering open

and positive family communication, may be particularly effective in supporting successful

school adjustment during adolescence. The results suggest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 

programs targeting adolescents’ cognitive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as well as

parent education programs that promote constructive family communication.

Keywords family communication, executive function difficulty, empathy, school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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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

로서, 인지적⋅정서적⋅사회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

는 발달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추상적 사고와 자기조

절 능력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한편, 또래 관계의 중

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정서 경험의 강도가 심화된다. 

이러한 발달적 변화 속에서 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는 학습의 장을 넘어, 또래 및 교사와의 관

계 형성, 규범 수용, 정서 조절, 사회적 역할 수행이 통

합적으로 요구되는 핵심 발달 맥락으로 기능한다. 따라

서 청소년이 학교 환경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지는 발달적 성취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청

소년기의 학교적응은 학업 성취에 국한되지 않고, 대인

관계, 정서적 안정, 학교생활 만족도를 포괄하는 전반

적 발달 수준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로(이규미, 2005), 

이후 성인기의 심리사회적 적응과 성취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더해진다. 따라서 청소년 시기 학교적

응에 영향을 미치는 발달적 기제를 체계적으로 규명하

고, 이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학교적응은 다양한 환경적 및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가정은 발달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차적 사회화 맥락으로서 청소년의 적

응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이다. 특히 부모-자녀 간 의사

소통은 청소년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

의 반응을 해석하며,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정 내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언어를 매개로 한 상호작용을 통해 정

서 이해와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며, 자녀가 사회적 

상황을 해석하고 이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방식을 형성

하는 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부모-자녀 의사소통

은 일반적으로 개방적 의사소통과 문제적 의사소통으

로 구분되며(Barnes & Olson, 1985), 개방적 의사소통

은 부모와 자녀 간에 자유롭게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

하는 긍정적인 의사소통인 반면, 문제형 의사소통은 주

저하고 위축되며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부정적이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역기능적 의사

소통이다.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된 자녀의 인

지적⋅정서적 처리 방식은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형

성, 규범 수용, 갈등 조절과 같은 학교 맥락에서의 적응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이 청소

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

관되게 확인된다(김소영, 박미화, 2018; 박지현, 윤혜

미, 2017;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임정화, 전종

설, 2012). 국내 메타분석에서도,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은 학교적응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부정적 의사소통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원재

순, 김진숙, 2014). 이는 개방적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학교적응 수준도 상승하는 반면, 갈등형 의사소통은 적

응을 저해함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가족의사소통이 학

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환경적 요인임

을 시사한다.

그러나 가족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는 사실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발달 경로를 충분히 설

명하기 어렵다.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정서적 안정뿐 아

니라 행동 조절과 자기관리 능력을 포함하는 복합적 

발달 결과라는 점에서, 가족의사소통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러한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서 가족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영향

을 미치는 과정은 주로 자아존중감(박지현, 윤혜미, 

2017), 자기효능감(조윤미, 이숙, 2008), 자아탄력성(정

현태, 임우섭, 김용주, 2017), 자아정체감(이지민, 2009)

과 같은 요인을 중심으로 설명해 왔으나 이러한 개인 

내적 특성은 학교적응이 요구하는 행동 통제, 과제 지

속, 규칙 준수 측면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한계를 지

닌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목표지향적 행동을 조절하는 

고차원적 인지 기능인 집행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제기

되고 있다(Best & Miller, 2010; Diamond, 2013).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은 주의 조절, 행동 통

제, 작업기억 등을 포함하며 목표 설정과 계획, 충동 

억제, 정서 및 행동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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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으로 학교 장면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행동과 적응

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집행기능 수준

이 높은 청소년은 과제 지속과 충동 억제 등 자기조절 

행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학업 수행뿐 아니라 규칙 

준수, 또래 관계, 교사와의 상호작용 등 학교적응 전반

이 양호하였다(김재윤, 김태련, 강민주, 2021; 오윤경, 

2025). 반면, 집행기능곤란이 높은 경우 충동적 행동과 

규칙 위반, 학습 지속의 어려움 등 학교 부적응을 경험

할 가능성이 높다(Best, Miller, & Naglieri, 2011; Blair 

& Razza, 2007). 뿐만 아니라 집행기능 중 억제통제와 

주의 조절 능력은 교실 내 행동 문제 감소 및 학습 참여

와 관련되며, 작업기억은 학업 수행과 문제 해결 과정

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est et al., 

2011; Blair & Razza, 2007). 집행기능곤란이 높은 청

소년일수록 또래관계 문제와 규칙 위반 행동이 증가하

고(김민주, 하은혜, 2013), 충동적 반응과 정서 조절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교 맥락에서의 부적응과 직접적으

로 관련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서영임, 2019). 특히 

계획 및 조직화 능력과 행동 통제 기능이 낮을수록 학

교적응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송현주, 

2011, 2014). 국내 종단연구에서 집행기능이 시간에 따

라 학교적응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인으로 

확인되었다(채혜경, 2021).

가족의사소통과 집행기능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제한적이나, 부모의 지지, 반응성, 자율

성 지지와 같은 양육의 질과 긍정적 상호작용이 집행

기능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됨이 보고되었다(Bernier, 

Carlson, Whipple, 2010; Fay-Stammbach, Hawes, & 

Meredith, 2014; Schroeder & Kelley, 2010). 가족의사

소통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자

율성 지지, 반응성, 정서적 교환과 같은 특성은 개방적

이고 긍정적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질을 구성하

는 상호작용 맥락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가족의사소통

은 청소년의 집행기능 발달에 중요한 환경적 기제로 

이해될 수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가족 내 지지적이고 

상호적인 상호작용 경험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감

정과 사고를 조절하고 조직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집행

기능곤란을 완화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윤 등, 2021). 따라서 가족 내 의사소통

은 청소년의 자기조절 전략과 정보처리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입력으로 기능하며, 이는 집행기능곤란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아가 집행기능은 학교 

맥락에서 요구되는 행동 조절과 학업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가족의사소통은 

집행기능곤란을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지적 매개경로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사회적 상호작용, 정서 조절을 포함하는 사회적 적응 

과정이라는 점에서, 인지적 자기조절만으로 설명되기

에 부족하며, 타인의 정서와 관점을 이해하고 이에 적

절히 반응하는 공감능력이 핵심적인 설명 변인으로 제

시될 수 있다. 공감(empathy)은 타인의 정서와 관점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능력으로, 정서적 반

응과 관점수용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구성개념이며

(Decety & Lamm, 2006), 단순한 정서 반응을 넘어 학

교적응으로 이어지는 행동적 경로를 형성한다. 최근 메

타분석에서도 아동⋅청소년의 마음이론, 공감, 친사회

적 행동 간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Qiu et al., 2024). 

공감능력이 높은 청소년은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협

력적이고 배려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또래 관계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사와의 긍정적 상호작

용을 촉진하여 학교생활 전반의 적응으로 이어진다. 실

제로 공감은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친사회적 행

동을 촉진하고, 학교 내 관계 형성과 사회적 적응을 향

상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오은주, 남재

걸, 2017; 한세영, 조연수, 유설희, 2023; Litvack-Miller, 

McDougall, Romney, 1997).

이러한 공감능력은 가족 내 상호작용을 통해 점진적

으로 형성된다. 특히 개방적이고 상호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질수록 청소년은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하고 타

인의 관점을 고려하는 경험을 반복하게 되며, 이는 공

감능력의 발달을 촉진한다(이명순, 김종운, 2014). 부

모가 자녀의 관점수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 

할 경우 아동의 공감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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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되었다(Farrant, Devine, Maybery, & Fletcher, 

2012).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질이 공감능력 형성과 

유의하게 관련됨이 보고되었으며(박선하, 김지현, 김정

민, 2014), 애정과 신뢰에 기반한 개방적 의사소통은 공

감능력을 증진시키고 욕구 지지적이고 반응적인 양육

은 청소년의 관점수용과 공감적 관심의 발달을 촉진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iklikowska, Duriez, & Soenens, 

2011), 반면, 비난이나 통제 중심의 역기능적 의사소통

은 공감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류승민, 2010; 이명순, 김종운, 2014). 즉 가족의

사소통은 청소년의 정서 경험과 관점수용 능력을 형성

하는 핵심적인 사회화 맥락으로서 공감능력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공감은 다시 대인관계 및 친사회적 행

동을 통해 학교적응으로 이어지는 정서적 매개기제로 

기능한다. 부모의 공감적 양육은 청소년의 공감을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최나래, 신나나, 2014).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공

감능력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어(이명순, 김종운, 2014), 가족 

내 상호작용의 질은 공감 형성의 중요한 발달 맥락으

로 작용하며, 공감은 친사회적 행동 등을 통해 학교적

응으로 이어지는 매개경로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최근 연구에서는 인지적 자기조절 기능과 

정서적 공감능력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는 

접근이 강조되며, 특히 인지적 기제가 정서적 반응의 

형성과 조절에 선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주목

되고 있다. 공감은 타인의 정서와 관점을 이해하고 이

에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으로, 정서적 반응뿐 아니라 

관점수용과 사회적 정보처리를 포함하는 인지적 과정

이 결합된 다차원적 개념이다(Decety & Jackson, 2004; 

Qiu et al., 2024). 이러한 관점에서 공감은 인지적 자기

조절 기능에 기반하여 형성되는 사회 정서적 역량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행기능은 공감의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선행적 인지 기반으로 작용한다. 

집행기능은 억제 통제, 작업기억, 인지적 유연성을 통

해 자기중심적 반응을 조절하고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

도록 함으로써 공감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Diamond, 

2013). 실제로 억제통제와 작업기억은 관점수용 및 마

음이론과 관련되며(Carlson & Moses, 2001), 집행기능

은 사회인지 및 공감 발달의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보

고되어 왔다(Hughes & Ensor, 2007). 발달적 관점에서

도 청소년기는 전전두엽 발달과 함께 집행기능이 급격

히 향상되는 시기로(Crone, 2009), 이러한 인지적 자기

조절 능력의 발달은 복잡한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는 능력의 토대를 

형성한다. 즉, 집행기능은 공감 형성의 선행적 조건으

로 작용하여, 인지적 자기조절 능력이 원활할수록 공감

적 이해와 정서적 반응이 보다 정교하게 나타날 가능성

이 높다. 실증연구에서도 집행기능 수준이 높은 아동⋅

청소년은 타인의 정서와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

감적 반응을 보이는 반면, 집행기능곤란이 높은 경우 

공감능력이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집행기능은 공

감 및 친사회적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보

고되었으며(Hughes & Ensor, 2007), 국내 연구에서도 

집행기능곤란이 공감능력 저하 및 또래 관계 문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민경, 2025). 따라서 가족

의사소통은 집행기능곤란을 매개로 인지적 자기조절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공감능력을 통해 학

교적응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매개경로를 형성할 가능

성이 있으며, 이러한 경로는 가족환경이 인지적⋅정서

적 발달을 통합적으로 이끄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다.

종합하면, 선행연구들은 가족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됨을 확인하고, 집행기능과 공감이 각

각 학교적응의 중요한 개인 내적 요인임을 밝혀 왔다. 

그러나 가족환경, 인지적 자기조절 기능, 사회 정서적 

역량을 하나의 발달적 흐름 속에서 통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며, 특히 집행기능과 공감의 관

계를 인지적 기능이 정서적 역량의 발달 기반으로 작

용하는 위계적 관점에서 다룬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다. 

이는 청소년의 사회 정서적 발달이 어떠한 인지적 기

제를 토대로 형성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한하며, 학교

적응으로 이어지는 발달 경로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

는 데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인지적 자기조절 



가족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집행기능곤란과 공감의 매개효과 213

한국인간발달학회

능력이 정서적⋅사회적 역량의 형성에 선행하는지에 

대한 검증은 효과적인 교육 및 개입 전략을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서 그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이러한 발달적 경로

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가족환경과 개인 내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확장

하고,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보다 정밀하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가족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

는 영향을 집행기능곤란과 공감의 순차적 매개 구조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그림 1 참조).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가족의사소통은 학교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가족의사소통은 집행기능곤란과 공감을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15차년도(2022

년)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패널은 우리나라 아동

의 성장과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 아동 발달과 관련한 

양육, 정책 등 미시적, 거시적 환경에 대한 정보를 수집

하여, 장기적으로 추적조사하는 종단연구자료로서 연

구대상의 대표성을 확보한 자료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15차년도에 조사에 참여하고 주요 연구변인에 모두 응

답한 중학교 2학년 1,142명(남자 청소년 589명, 여자청

소년 553명)으로, 평균 연령은 14.3세이다.

2. 측정도구

1) 가족의사소통

한국아동패널에서는 가족의사소통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Barnes와 Olson(1985)이 개발한 부모-자녀 의

사소통 척도 중 개방적 의사소통 척도에 해당하는 10

개 문항을 개정한 Olson(2011)의 가족의사소통 척도

(Family Communication Scale: FCS; FACES Ⅳ)를 한

국형으로 타당화한 김영식 등(2012)의 도구를 사용하

였다.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우리 가족은 서로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우리 가족

은 서로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한다’ 등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 ~ 자

주 그렇다(5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소년이 

자신이 생각하는 가족의사소통 수준에 대해 직접 응답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 내 개방적인 의사소통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91로 나타났다.

2) 집행기능곤란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청소년의 집행기능곤란을 파악

하기 위하여 송현주(2014)가 타당화한 집행기능곤란척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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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영역(계획-조직

화곤란, 행동통제곤란, 정서통제곤란, 부주의), 총 40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

면, 계획-조직화 곤란에는 ‘무슨 일이든 시작하기 힘들

다’, 행동통제 곤란에는 ‘줄서서 있어야 할 때 서있지 

않고 잘 벗어난다’, 정서통제곤란에는 ‘그럴 일이 아닌

데도 잘 투덜거린다’, 부주의에는 ‘내 물건을 챙기지 못

해 여기저기 흘리고 다닌다’ 등이 있다. 3점 Likert 척

도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 ~ 자주 그렇다

(3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소년이 자신의 

집행기능곤란의 정도에 대해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

수록 청소년의 집행기능 곤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계획-조직화곤란 .87, 행동통제 곤란 .81, 정서통제곤란 

.87, 부주의 .88, 전체 .93으로 나타났다.

3) 공감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청소년의 공감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홍예영과 김유숙(2015)의 청소년 공감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3개의 하위영역(표현적 공감, 

인지적 공감, 정서적 공감),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

다.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표현적 공감에

는 ‘시험을 못 봐서 속상해하는 친구가 있으면 격려해

준다’, 인지적 공감에는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

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정서적 공감에는 ‘친구가 슬퍼

할 때면 나도 기분이 슬퍼진다’ 등이 있다. 6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항상 

그렇다(6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소년이 자

신의 공감능력에 대해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

소년의 공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표현적 공감 .90, 인

지적 공감 .88, 정서적 공감 .87, 전체 .93으로 나타났다.

4) 학교적응

한국아동패널에서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규미(2005)의 학교적응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개의 하위영역(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

사, 학교생활), 총 3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공부에는 ‘수업시간에 공

부하는 내용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학교친구에는 

‘학교 친구들과 있을 때 마음이 편하다’, 학교교사에는 

‘우리 학교에는 친구처럼 재미있는 선생님이 있다’, 학

교생활에는 ‘나는 학교의 질서를 지키려고 노력한다’ 

등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전혀 아

니다(1점) ~ 매우 그렇다(5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

으며, 청소년이 자신의 학교적응 정도에 대해 응답하였

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학교적응 수준이 높은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각 요인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학교공부 .88, 학교친구 .90, 학교교사 .91, 학교생활 

.88, 전체 .93으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SPSS 22.0 및 AMO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빈도

분석 및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각 변인들의 내적합

치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다

음으로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

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가족의사소통과 학교적응 

사이에서 집행기능곤란과 공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 SEM)

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가족의사소통’변인은 관

측변수로 사용하였다. 이는 ‘가족의사소통’ 변인은 하

위요인 없이 단일 구성개념으로 측정되었으며, 구조방

정식모형에서 단일 지표를 활용하는 접근이 이론적으

로 허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관측변수를 활용하는 

것이 개념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모형의 간명성

과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

기 때문이다(Bollen, 2014; Hayduk & Littvay, 2012).

구조모형 분석에 앞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잠재변인과 관측변인들 간의 관계와 잠재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여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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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모형 분석

을 실시하였다. 모델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 

NFI(Normed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CFI 

(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사용하였다. 다만 값은 

표본 크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제한이 있으므로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고려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

다(홍세희, 2000). NFI, TLI, CFI는 .90 이상이면 양호

한 모형으로 판단하며, RMSEA는 .05 미만이면 좋은 

모형으로, 08 미만이면 양호한 모형으로 해석된다(우

종필, 2015).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

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고, 2개의 매개

변인 각각의 간접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팬텀변인

(phantom variable)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에 앞서 연구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 연구변인들의 왜도의 절

댓값은 3이하, 첨도의 절댓값이 10이하라는 정규성 가

정의 기준(Kline, 2015)을 충족하였다. 이어서 연구변

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족의사소통은 집

행기능곤란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r = -.27, 

p < .001), 공감과 학교적응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각각 r =.32, r = .49, p < .001). 다음으로 집행

기능곤란은 공감과 학교적응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

였으며(각각 r = -.17, r = -.34, p < .001), 공감은 학교

적응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각각 r = .58, p < 

.00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

하였다.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

2 -.27*** -

3 -.21*** .83*** -

4 -.23*** .77*** .56** -

5 -.22*** .70*** .41*** .44*** -

6 -.18*** .79*** .52*** .47*** .41*** -

7 .32*** -.17*** -.12*** -.21*** -.05 -.15*** -

8 .31*** -.15*** -.12*** -.16*** -.06* -.13*** .92*** -

9 .26*** -.21*** -.16*** -.25*** -.07* -.17*** .79*** .60*** -

10 .24*** -.08** -.03 -.15*** -.01 -.09** .83*** .64*** .52*** -

11 .49*** -.34*** -.31*** -.33*** -.23*** -.20*** .58*** .56*** .47*** .44***

12 .35*** -.40*** -.40*** -.34*** -.25*** -.22*** .35*** .35*** .31*** .23*** .72*** -

13 .38*** -.20*** -.17*** -.23*** -.15*** -.10*** .52*** .47*** .48*** .39*** .77*** .41*** -

14 .36*** -.20*** -.19*** -.17*** -.14*** -.14*** .40*** .40*** .28*** .33*** .80*** .42*** .45*** -

15 .43*** -.29*** -.22*** -.31*** -.20*** -.20*** .53*** .52*** .41*** .40*** .82*** .50*** .54*** .52*** -

M 3.93 4.20 1.72 1.30 1.47 1.50 1.50 4.08 4.44 4.16 3.83 3.58 4.09 3.61 3.99

SD .67 .83 .44 .31 .45 .45 .32 .91 .85 1.06 .51 .66 .63 .74 .59

왜도 -.55 -.51 .34 1.27 1.07 .93 .61 -.63 -.55 -.47 -.31 -.34 -.87 -.27 -.60

첨도 .88 1.00 -.55 1.20 .73 .32 -.18 .94 .83 .26 .60 .58 1.55 .02 1.38

주. 1. 가족의사소통 2. 집행기능곤란 총합 3. 계획-조직화곤란 4. 행동통제곤란 5. 정서통제곤란 6. 부주의 7. 공감 총합 8. 표현적공감 

9. 인지적공감 10. 정서적공감 11. 학교적응 총합 12. 학교공부 13. 학교친구 14. 학교교사 15. 학교생활.
*p < .05. **p < .01. ***p < .001.

표 1. 연구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N =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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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모형 분석

연구변인들의 구조모형을 분석하기에 앞서, 측정하

는 하위요인인 관측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잘 설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를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는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으며, 관측변인에 대한 잠재변

인의 요인부하량이 .50 이상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관측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

히 반영되어 구성되어 있음이 검증되었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2, 요인부하량은 표 3에 제시하였다.

3. 구조모형 분석

가족의사소통이 집행기능곤란과 공감능력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

모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적합도 지수

는 χ2 = 301.286(p < .001, df = 49), NFI = .938, TLI 

= .929, CFI = .947, RMSEA = .067로 나타나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이에 가족의사소통이 집행기능곤란과 공감을 매개

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구체적으로 살

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의사소통은 집행

기능곤란에 부적 영향을(β = -.31, p < .001), 공감능력

(β = .32, p < .001)과 학교적응에는 정적 영향(β = .28, 

p < .001)을 미쳤다. 즉, 개방적인 가족의사소통 수준이 

높을 때 청소년의 집행기능의 곤란 수준을 감소시키고, 

공감능력과 학교적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으로 집행기능곤란은 공감능력(β = -.12, p < .001)과 

학교적응에 부적 영향(β = -.24, p < .001)을 미쳤다. 

즉, 청소년기의 집행기능에서의 어려움은 공감능력과 

학교적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감능력은 학교적응에 정적 영향(β = .58, p < .001)을 


 df NFI TLI CFI RMSEA

293.082*** 41 .935 .924 .944 .073
***p < .001.

표 2.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경로 B β SE C.R

집행기능곤란 → 계획-조직화 곤란 1.00 .75

집행기능곤란 → 행동통제 곤란 .69 .74 .03 20.69***

집행기능곤란 → 정서통제 곤란 .79 .58 .05 17.03***

집행기능곤란 → 부주의 .89 .66 .05 19.05***

공감 → 표현적 공감 1.00 .87

공감 → 인지적 공감 .83 .70 .04 23.58***

공감 → 정서적 공감 .97 .73 .04 24.60***

학교적응 → 학교친구 1.00 .69

학교적응 → 학교교사 1.08 .64 .06 18.72***

학교적응 → 학교공부 .95 .63 .05 18.54***

학교적응 → 학교생활 1.08 .80 .05 22.15***

***p < .001.

표 3. 측정모형의 요인부하량


 df NFI TLI CFI RMSEA

구조모형 301.286*** 49 .938 .929 .947 .067
***p < .001.

표 4.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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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 공감능력이 높을 때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그림 2 참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가족의사소통이 집행기능곤

란과 공감능력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순차적으로 영향

을 미치는 간접적인 경로를 확인하였다(표 6 참조). 이

에 가족의사소통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유

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개의 매개변인을 포함하므로 

매개변인의 간접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팬텀변인을 설

정하였으며, 팬텀변인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표준

화계수가 산출되지 않으므로 비표준화계수를 통해 유

의성을 검증하였다(김성은, 정규형, 허영회, 우종훈, 김

과현, 2018). 가족의사소통과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집행기능곤란의 간접효과(B = .05, p < .01)와 공감의 

간접효과(B = .12, p < .01)가 유의하였으며, 집행기능

곤란과 공감의 순차적 간접효과도 유의하였다(B = .01, 

p < .01)(표 7 참조). 즉, 개방적인 가족의사소통이 높을

수록 청소년기의 집행기능곤란을 감소시켰으며, 낮은 

잠재변인간 경로 B β SE C.R

가족의사소통 → 집행기능곤란 -.15 -.31 .02 -9.21***

가족의사소통 → 공감 .37 .32 .04 9.61***

가족의사소통 → 학교적응 .18 .28 .02 9.72***

집행기능곤란 → 공감 -.29 -.12 .09 -3.31***

집행기능곤란 → 학교적응 -.31 -.24 .04 -7.76***

공감 → 학교적응 .32 .58 .02 16.02***

***p < .001.

표 5.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가족의사소통 →

학교적응

.28** .28** .55**

집행기능곤란 → -.24** -.07** -.31**

공감 → .58** - .58**

가족의사소통 →
공감

.32** .04** .35**

집행기능곤란 → -.12** - -.12**

가족의사소통 → 집행기능곤란 -.31** - -.31**

**p < .01.

표 6.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분석

***p < .001.

그림 2. 구조모형



218 인간발달연구 33권 2호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수준의 집행기능곤란은 공감능력을 높여, 결과적으로 

학교적응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가족의사소통이 집행기능곤란과 공감을 

통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내에서 

부모가 지지적인 태도를 보이고(유안진, 이점숙, 서주

현, 2004), 대화를 지향하고 순응적⋅개방적이며 원활

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때 자녀의 학교적응이 높았다

는 선행연구들(김소영, 박미화, 2018; 박지현, 윤혜미, 

2017; 임정화, 전종설, 2012)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가족 내에서의 긍정적인 상호작용

과 의사소통 경험이 가족 이외의 환경에서의 적응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학교 

시기는 초등학교에 비해 경쟁적이고 성취지향적인 학

교의 분위기, 학업량의 증가로 인해 학업성취가 강조되

나(변상민, 신중휘, 양준혁, 2018; Wang et al., 2025), 

학교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가는 학업성취만을 지표로 

삼지 않는다. 학교환경에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 학교의 규범과 질서 등 학교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

신을 조절하고 규칙을 준수하는가, 또래와 교사와 원만

한 관계를 이루는가도 학교적응에서 중요한 측면이라 

할 수 있다(이규미, 2005; Kaynak & Kan, 2024). 학교

적응과 관련된 부모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

면,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학업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

는 학업적 지원이 학교적응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 중 

하나로 보고되었다(장은아, 정혜원, 2023). 즉 가족 내

에서 원만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정

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의 학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자녀들은 자신의 학업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 나누면서 

부모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받고 필요한 학업적 지원

을 받으며 학업에 몰입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 시기에는 또래관계에서 

다양한 심리적 적응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Rueger, Malecki, Demaray, 2010; Sentse, Lindenberg, 

Omvlee, Ormel, & Veenstra, 2010). 그러나 가족 내 개

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부모-자녀 간의 유대감과 신뢰

로운 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부모-자녀관계를 토대

로 형성된 정서적 안정감과 높은 자아존중감(Runcan, 

Constantineanu, Ielics, & Popa, 2012)은 또래와 교사와

의 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과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심리적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일상에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의 경험

은 자녀가 맥락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고 의사소통 기술

을 습득하는 기회가 되며(Dale, Tosto, Hayiou-Thomas, 

& Plomin, 2015; Schrodt et al., 2009), 이러한 의사소

통의 기술을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에서 사용함으로써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나아가 학교생활에서도 잘 

적응할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가족의사소통이 집행기능곤란을 통하여 

학교적응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과 상호작용이 

집행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Bernier et al., 2010; 

Fay-Stammbach et al., 2014; Schroeder & Kelley, 2010), 

가족 내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집행기능을 향상시키고

(임동선 등, 2022), 나아가 발달된 집행기능이 학교적

응으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들(채혜경, 2021; Best et 

경로 B 95% CI

가족의사소통 → 집행기능곤란 → 학교적응 .05** .05 ~ .06

가족의사소통 → 공감 → 학교적응 .12** .09 ~ .15

가족의사소통 → 집행기능곤란 → 공감 → 학교적응 .01** .01 ~ .02
**p < .01.

표 7. 간접효과의 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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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1; Blair & Razza, 2007)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지지적이고 상

호적인 의사소통 경험이 청소년의 주의 조절, 정서 조

절 및 행동 통제와 같은 인지적 자기조절 능력의 발달

을 촉진함으로써 집행기능곤란을 완화할 수 있음을 보

고한 선행연구와도 맥을 같이한다(김재윤 등, 2021; 임

동선 등, 2022). 즉, 가족 내에서 부모가 자녀의 이야기

에 귀 기울여 듣고, 애정적인 양육을 보이며, 가족 내에

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의사소통 

환경이 형성되면, 이러한 정서적 안정을 기반으로 자기

를 조절하고 계획을 세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포

함한 집행기능이 발달될 수 있다(Schroeder & Kelley, 

2010).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고 

계획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발달한 청소년은 학교생활

에서도 적절하게 정서를 조절하고 행동함으로써 또래

와 교사와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도

적으로 학업을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전반적

으로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학교적응 향상을 위해 집행기능을 향

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가족의사소통이 공감을 통해 학교적응에 간접

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가족 내 부모-자녀 간

의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이 공감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박선하 등, 2014; 이명순, 김종운, 2014; Farrant et al., 

2012), 공감능력이 학교적응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는 선행연구들(최나래, 신나나, 2014)을 뒷받침한다. 

이는 공감이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타인의 관점과 정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의사소통과 양육을 제공할 때 발

달해 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

통을 경험한 자녀들은 자신의 정서를 인식하고 감정을 

이입하는 능력, 풍부한 정서를 활용하는 능력이 증진되

는 것으로도 보고된다(유경진, 김응자, 2019). 또한 가

족 구성원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상호작용하며 토론

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대화지향적 의사소통(conversation 

orientation)을 할 때, 서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

하고 존중받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Abdullah & Salim, 

2020; Koerner & Fitzpatrick, 2002) 다른 사람의 감정

과 생각도 이해하고 존중하는 공감능력이 발달하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부모-자녀가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

고 서로의 생각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경험 속에서 공

감능력이 발달하였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청

소년의 공감능력이 학교생활에서 또래와 교사와 적응

적인 관계를 맺도록 도와주며 학교적응의 수준을 높였

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사소통이 순차적으로 집행기능

과 공감능력을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는 앞서 부모-자녀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집행기

능곤란을 감소시키고(김재윤 등, 2021), 집행기능에 어

려움을 보일수록 공감능력이 감소하며(이민경, 2025), 

결과적으로 공감능력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오

은주, 남재걸, 2017)는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 

앞서 가족의사소통이 집행기능곤란 및 학교적응에 미

치는 영향과 집행기능과 공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

향을 제외하고 집행기능곤란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

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말과 행동,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으로 집행기능이 

요구된다. 집행기능은 주의와 행동을 유지하며 주어진 

상황 및 타인에 대한 정보를 조직화하며, 자신의 관점

을 억제하고 타인의 관점에서 주의를 유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지적 유연성을 포함하는 능력(Laureys, De 

Waelle, Barendse, Lenoir, & Deconinck, 2022)으로, 집

행기능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공감능력이 발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청소년 

초기 집행기능곤란이 인지적 공감을 저해하고, 이러한 

공감의 차이가 대인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며(이민경, 2025), 뿐만 아니라 

집행기능과 공감능력은 전전두엽(prefrontal cortex)의 

성숙이라는 신경학적 기제를 공유한다는 선행연구들

(Aharon-Peretz, & Perry, 2009; Decety & Lamm, 2006; 

Shamay-Tsoory et al., 2009)은 집행기능의 발달이 공

감능력의 토대가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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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확인된 이중매개경로는 청소년기의 학교적

응은 가족 내 상호작용을 출발점으로 집행기능과 공감

능력이라는 인지적⋅정서적 발달 과정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발달적 산물임을 시사한다.

결과적으로 가족 내에서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집

행기능과 공감에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공

감이 학교적응을 높인다는 결과로 미루어볼 때, 청소년

기 가정에서 긍정적인 의사소통의 중요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의 연구에서 가

족 및 부모변인과 학교적응 간의 직접적인 관계나 학

교적응과 관련된 변수로 집행기능, 공감 또한 관련 변

인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사소통이 학교적응으로 이어지는 그 경로에 있

어서 집행기능곤란과 공감을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

써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고 변인 간의 메커니즘을 구

체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가

족 내에서의 상호작용은 단순히 긍정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넘어서 청소년의 인지적 조절능력과 공

감능력의 발달을 촉진할 뿐 아니라 나아가 사회적인 

적응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개입에 있어 

단순한 양육 태도 교육을 넘어, 청소년의 사고와 감정

을 존중하고 문제상황을 함께 논의하는 개방적 의사소

통 기술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이러

한 접근은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의 질을 향상시켜, 청

소년의 인지적 자기조절과 정서적 공감능력의 발달을 

동시에 지원하는 기반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가족의

사소통과 집행기능곤란보다는 공감이 학교적응에 미

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가족 내 의사

소통이 청소년기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공감이 핵심적인 매개역할을 수행함을 시사한다. 공감

은 또래관계를 포함한 대인관계의 질, 친사회적 행동에

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Qiu, Gao, Zhu, Li, 

& Jiang, 2024), 자신의 행동과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

과(유영숙, 하창순, 2016; Schipper & Petermann, 2013), 

학업성취, 학습태도 등의 학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도 보고되고 있다(Feshbach & Feshbach, 1987; 

Zorza, Marino, & Mesas, 2015). 즉 다른 사람을 이해

하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자신의 정서와 행동도 이

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며, 자신과 타

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문제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하여 학교생활 내 대인관계와 학업활동에

서도 적응적인 행동을 보일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청소년 자녀가 학교에서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서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발달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

들이 보다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공감능력은 집행기능이라는 인지적 토대

를 바탕으로 형성될 가능성을 시사하므로, 공감 교육 

역시 정서적 민감성 등에만 초점을 두기보다, 관점 수

용, 상황 해석, 자기조절을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이 요

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

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살펴본 변인들은 자기보고

식 질문지를 사용하여 평가하여 주관성의 개입, 사회적 

바람직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평가

자를 통한 평가나 실험연구 설계가 요구된다. 예를 들

어 공감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지, 타인의 정서와 동일한 정서를 경험할 수 있

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얼굴표정 읽기 과제와 얼굴표정

에 대한 안면모방 과제(문은옥, 김혜리, 천영운, 김태

화, 최현옥, 2014)를 고려해볼 수 있으며, 집행기능의 

경우에도 스트룹과제, 위스콘신 카드분류과제 등을 활

용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횡단적 연구라는 점에

서 가족의사소통 및 집행기능, 공감의 종단적인 영향을 

살펴보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족의

사소통과 학교적응의 관계를 설명하는 인지적 기제로 

집행기능곤란에 주목하고자 한다. 집행기능은 전두엽

의 점진적인 발달과 함께 학령기 후기부터 청소년 시

기에 급속도로 발달하고 성숙해진다는 점(Anderson, 

2002; Crone, 2009), 그리고 청소년기가 되면서 부모-자

녀간의 의사소통 방식에도 변화를 보인다는 점(Keijsers 

& Poulin, 2013)을 고려하여 학령기 후기 시기부터 중



가족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집행기능곤란과 공감의 매개효과 221

한국인간발달학회

학교 시기까지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살펴본다면, 중

학교 자녀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장기적인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

치는 환경적 요인으로서 가족의사소통과 더불어 청소

년 개인의 특성으로 집행기능곤란과 공감능력에 주목

하여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통합적인 경로를 규

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

소년기 학교적응을 증진하기 위해서 청소년 개인의 문

제 행동이나 학업 능력, 또래관계 증진을 돕는 프로그

램 등과 같이 직접적인 학교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

족환경과 인지, 정서적 발달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하

여 개입할 때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가족 내에서 안정적인 의사소통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

성할 뿐 아니라 개인의 인지적 조절능력과 공감능력 

향상과 같은 개인의 내적⋅인지적⋅정서적 능력의 강

화의 필요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기 학교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가족 내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부모교육의 필요성뿐 아니라, 이러한 가족 내 의사소통

을 통해 청소년의 집행기능과 공감능력 또한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

은 가족 내의 긍정적인 관계의 형성과 청소년의 인지

적, 정서적 발달, 그리고 학교적응이라는 사회적인 발

달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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